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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년 간,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은 극적으로 진전되었다. 2022 년 초만 해도 삼국 간 협력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는 

역사, 법, 경제, 영토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한 긴장 관계 속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세 국가는 안보와 

경제, 여성권익 신장, 대중 교류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공동 의제를 채택하여 50 건이 넘는 삼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으며, 삼국 관계는 향후 각국의 정치 리더쉽 변화 속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글은 한국-

미국-일본의 삼자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 내 격자망 제도 

구축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세 

국가는 삼국 관계를 되살리고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현재 삼국 간 협력은 더욱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국내 정치적 변화가 미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세 국가는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더욱 뭉칠 것이고, 지난 

2 년 간의 노력은 어려운 시기에 활용될 수 있는 협의, 조정 및 협력의 

제도적 채널들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왜 삼자인가? 

제 2 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미국 주도의 동맹 체계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조에서 가장 표면적인 특성을 이루었다.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hub-and-

spokes)" 형태의 양자적 관계 구조로 특징지어졌으며, 이는 

유럽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다자적 동맹 

구조와 대조적이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비록 국내 정치적 변화가  

미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세 국가는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더욱 뭉칠 것이고, 지난 2 년 간의 노력은 

어려운 시기에 활용될 수 있는 협의,  

조정 및 협력의 제도적 채널들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2021 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서  

각국이 더욱 유연하게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격자망(latticework)" 구조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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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서 각국이 더욱 유연하게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격자망(latticework)" 구조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점점 더 단호해지는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이 삼국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과거에도 짧게 끝나버린 삼자 협력 노력들이 있었으나, 이것을 다시 

시도할 시점이 되었다고 여긴 것이다. 

삼자 형식은 한국, 일본, 미국에게 여러 가지 잠재적 이득을 제공한다. 첫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삼자 협력은 

제한된 자원과 노력을 세 국가 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점차 복잡화되는 초국가적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둘째, 삼자 협력은 다른 국가들이 두 국가의 긴장을 이용해서 삼국 간에 분열을 일으킬 위험을 줄여준다. 삼자 형식은 

세 국가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관심사가 같은 소수 국가들 간의 삼자 협력은 

유엔(UN)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대규모 다자간 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목표 지향적이고 민첩한 협력을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쿼드(Quad)나 오커스(AUKUS)와 같은 소다자(minilateral) 그룹도 최근 몇 년간 더욱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 미국은 잠재적으로 아시아 및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소다자 및 다자 기구와 병행하여 삼자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국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블루 

태평양 파트너십(Partners in the Blue Pacific), 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그리고 글로벌 넷-제로 정부 이니셔티브(Global Net-

Zero Government Initiative)등과 같은 시도들에서 협력을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최근 NATO 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세 차례의 정상 회담, 여러 차례의 외교 장관 회의, 심지어 국방 장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의 NATO 

참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과 유럽 파트너들이 점차 상호 연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의 광범위한 영향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한국과 일본, 미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ASEAN 주도의 지역 질서에 대해 

지지해 왔고, 이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삼자 협력에 이르기까지 

2022 년 2 월, 한일 관계가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삼자 협력 확대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명확히 제시했다. 이것을 행동에 옮길 기회는 2022 년 5 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찾아왔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4 년 만에 열린 첫 번째 삼자 정상 회담은 2022 년 6 월 

마드리드 NATO 정상 회담 중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만남으로써 이루어졌고, 두 번째 회담은 2022 년 11 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ASEAN 관련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프놈펜 선언에서는 안보, 경제, 기후 변화 등 여러가지 이슈들에 걸쳐 

"삼자 형식으로 범정부 수준에서 협력하여 인도-태평양 정책들을 실행하겠다"는 공동의 이해와 약속을 도출했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개선은 윤 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 노동 한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발표는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나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잠재적으로  

아시아 및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소다자 및 다자 기구와 병행하여  

삼자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sources-american-power-biden-jake-sullivan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5143/1/1.%20Alex%20Soohoon%20Lee%281~31%29.pdf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98.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336.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83254.htm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9/readout-of-president-bidens-trilateral-with-president-yoon-suk-yeol-of-the-republic-of-korea-and-prime-minister-fumio-kishida-of-jap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3/phnom-penh-statement-on-trilateral-partnership-for-the-indo-pacific/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12/113_347021.html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4-03-06/national/diplomacy/Japan-praises-Koreanled-solution-to-forced-labor-issue-but-mum-on-followup--/199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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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2023 년 8 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이 회담은 31 개의 야심찬 성과 목표를 설정했고 

이후 15 개월 동안 50 건이 넘는 삼자 회의를 개최시켰다. 

대화의 빠른 속도 만큼이나 그 범위에서도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국가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상업·산업장관, 재무장관 및 각기 다른 분야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삼자 회의들이 잇달아 열렸다. 이러한 

노력들은 몇몇 구체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우선, 삼자 관계는 고위급의 포괄성 있는 전략적 아젠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삼자 협력의 비전은 한국, 일본 및 미국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넘어서는 

범위로 확장되었다. 이는 세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공동의 도전 과제들, 예를 들어 지정학적 경쟁, 경제 안보, 기후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핵 확산 등이 특정 지역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공동으로 인식된 

도전 과제들은 세 정부가 경제와 안보 등의 이슈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도록 요구하며, 조율하기 

훨씬 더 복잡한 '통합 억지력' 구축 등 전방위적 정부 노력을 고민하도록 만든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결속시켜주는 광범위한 이해와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이다.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안보 협력은 삼자 간 다영역(multi-domain) 군사 훈련, 국방 교류와 대화 증대,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강화되었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국방 당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삼자 간 해양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도 발표되었다. 경제 안보 또한 주요 초점을 이루었는데,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민감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 보호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 그 외에도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이니셔티브, 기술 리더 양성 프로그램, 여성의 경제적 권익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대중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낳은 누적 효과는 매우 광범위한 

정책 분야들에서 삼자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이를 통해 미래 협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간 연결망이 

공고히 구축되었다. 또한, 세 국가의 공동 약속을 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삼자 간 사무국 설립 발표는 이러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례 없는 조치로, 삼자 

협력에 초점을 둔 조직을 창설함으로써 국내외 정치 변화와 

관계없이 현재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세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상 및 장관급 삼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 전망 

이러한 삼자 협력의 재빠른 제도화는, 현재의 기회의 창이 잠재적인 리더쉽 변화가 불러올 다소 비우호적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오기 

전까지 짧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벌써 빠르게 현실화 되고 있다. 10 월 1 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사임했으며, 일본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10 월 27 일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잃고 약화되었다. 11 월 5 일 미국 대통령 

이러한 조치들은  

2023 년 8 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이 회담은  

31 개의 야심찬 성과 목표를 설정했고  

이후 15 개월 동안 50 건이 넘는  

삼자 회의를 개최시켰다. 

이러한 활동들이 낳은 누적 효과는  

매우 광범위한 정책 분야들에서  

삼자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이를 통해 미래 협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간 연결망이  

공고히 구축되었다. 

https://jp.usembassy.gov/trilateral-leaders-summit-us-japan-south-korea/
https://www.csis.org/analysis/legacy-camp-david-united-states-south-korea-and-japan-establish-trilateral-secretaria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https://media.defense.gov/2022/Oct/27/2003103845/-1/-1/1/2022-NATIONAL-DEFENSE-STRATEGY-NPR-MDR.pdf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11/15/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https://www.justice.gov/opa/pr/readout-disruptive-technology-protection-network-summit-japan-and-republic-korea#:~:text=Yesterday%2C%20the%20Departments%20of%20Justice,the%20leaders%20of%20the%20three
https://www.justice.gov/opa/pr/readout-disruptive-technology-protection-network-summit-japan-and-republic-korea#:~:text=Yesterday%2C%20the%20Departments%20of%20Justice,the%20leaders%20of%20the%20thre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11/15/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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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했고, 이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덜 우호적인 일방주의 미국 외교 정책이 도래할 

것을 예상하도록 만들었다. 12 월 3 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와 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몇 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으며,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으로 탄핵 법안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을 촉진해 왔던 세 

명의 국가지도자들이 곧 전부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삼자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자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첫째, 삼국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공동의 관심사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제 2 기 트럼프 행정부 하 경제 분야는 더욱 분쟁적이 되어서 삼국 협력의 구성을 바꿀 수 

있지만, 삼국이 협력할 범위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넓고 크다. 예를 들어, 미중 경쟁과 같은 요인들은 국내 정치 역학이 변하더라도 

국제 환경의 구조적 특성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 최근의 일본과 미국의 리더쉽 변화는 삼자 협력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으며, 한국 내 변화가 가장 불확실하다. 

일본의 경우, 외교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은 한-미-일 삼각 

협력의 목표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최대 도전 과제로 인식하는 미국 내 초당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비판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톤을 취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정책 고문들 중 일부는 그가 삼자 협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예상 퇴임이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 만약 그가 사임하거나 탄핵된다면, 후임자가 선임자의 삼자 협력에 대한 열정보다 더 식은 열정을 가지고 일본과 겪고 

있는 분쟁들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의 노력들을 통해 이전에 비해 더 강력한,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협의, 조정, 협력의 제도적 채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특정 지도자들이 교체되더라도 삼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미-일 관계 속에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삼자 간 구조는 지도자 간 관계가 긴장될 경우에도 

갈등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실무 차원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혼란 외에도, 과거 한국에서의 일본 식민 역사가 민감한 문제들을 계속 일으킬 것이다. 삼국 

협력은 종종 이러한 분쟁을 무시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취약한 외교적 결과를 초래했다. 대신, 

이러한 새로운 삼자 간 메커니즘은 대화 지속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는 합의된 분야를 강화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이 

불일치하는 분야들까지도 진정으로 관여시켜 주는 방법으로 비춰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한-미-일 삼자 협력은 진화하는 지역 및 

글로벌 제도의 구조들 속에서 확고한 특징이 되었고, 이것의 미래는 앞으로 세 국가의 정부가 이 새로운 외교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삼자 간 메커니즘은  

대화 지속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는 합의된 분야를 강화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이 불일치하는 분야들까지도 

진정으로 관여시켜 주는 방법으로  

비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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